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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대학생이 인지하는 학령기 교우관계와 
자기효능감의 구조관계 분석

김 은 정
박 혜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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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 요  약 》

이 연구는 청각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당

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인지하는 친구의 청력상태와 자기효능감의 구조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240명의 청각장애대학생이 이 연

구의 대상이었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지는 자기조절, 학업성취, 그리고 자신능력 효능감

으로 세분되었다. 자료처리를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청각장애친구가 아닌 건청친구의 영향력으로 

설명되는 구조관계를 보인다. 둘째, 건청친구는 청각장애학생의 자기조절 효능감에 영향을 미

치지만, 자신능력과 학업성취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관계가 아니었다. 또한 유치원 과

정의 건청친구는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청각장애학생

의 건청친구와 자기효능감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매개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은 건청학생의 영향을 받는 구조와 함께 자신의 청각장애를 극복

하려는 노력에 의해 생성되는 독립적 구조가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 특수교육, 청각장애학생, 청각장애대학생, 교우관계, 자기효능감, 구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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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현재 3,581명의 청각장애학생
이 학교교육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 976명은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특수학
급 808명, 일반학급 1,779,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8명이 배치되어 있다(교육
부, 2014). 청각장애학생의 약 27%가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 환경에서 72%의 청각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각장애학생의 교육환경에서 일반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보니 많은 청각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재학하면서 건청 또는 자신과 같이 청각장애를 가진 또래를 
만나게 된다. 또래의 교우관계는 평등성과 상대성 등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친분이 쌓
이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또래로 발전한다. 통합교육 환경의 청각장애학생은 청각에 
문제가 있는 또래와 동질감을 인식하면서 교우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어떤 주요 
계기가 되어 건청학생과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한다. 특히 통합학급에서 청각장애친구
의 만남은 청각적 결함으로 형성될 수 있는 ‘혼자라는 고독감’ 대신에 ‘우리라는 공
동체 형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교우관계는 상대적이다.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은 동질
성을 통한 교우관계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통합교육 환경에서는 청각적 
결함에 대한 동질성만으로 친구로 발전되지는 않는다(최성규, 1997). 또한 건청학생
의 교우관계 형성 구조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이 청각장애학생의 교우
관계 형성도 청각적 결함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청각장애학생의 취미, 학업성적, 사회
성,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주장은 청각장애학생의 인성발달은 일반학생과 동일하지만, ‘청각장애’ 자체에 대한 
물음은 끊임없이 발현하는 핵심어이기 때문이다(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2012). 
그러나 청각장애학생의 교우관계는 특수학교에서의 청각장애학생, 통합학급에서의 
청각장애학생 또는 건청학생과 형성되고 있는 구조임은 자명하다.   

학교는 학생의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환경이다. 또한 학교는 친구
들과 함께 활동하는 교육의 장이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 교육과 함께 교우관계 형성
이라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환경이므로 학령기 교우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김서주와 황인옥(2014)은 교우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
유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라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환경과 상
황에 따라서 적절한 행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 등으로 나타나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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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긍정적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또래와의 바람직
한 상호작용이 자기효능감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따라서 교우관계와 자기
효능감은 상보적으로 관계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학습과 성취, 노력과 과제 지속력, 직업선택과 자기결
정력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성취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주요 내적
요인의 기준이 된다. 물론 교사의 자기효능감도 학생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경력이 있는 교사에 비하여 교사교육을 받을 학부 때 형
성된 자기효능감이 보다 긍정적으로 학생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volainen, Engelbrecht, Nel, & Malinen, 2012). 따라서 자기효능감에 따른 영
향력은 형성시기 궤적과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Costello와 Stone(2012), 그
리고  Sitzmann과 Yeo(2013)는 자기효능감을 ‘확장적’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면서 
시기에 따른 영향력의 누적 경향으로 분석하였다. 

확장개념의 모형은 Mattingly과 Lewandowski(2013)에 의해 증명되기도 하였
다. 그러나 연령이 어린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자기효능감과 관련 요인
의 설명력은 한계가 있었다(Joët, Usher, & Bressoux, 2011). 즉 초등학교 3학
년의 자기효능감은 성적요인과 교사요인 등에 한정하여 영향을 받으나, 사회적 개념
과 관련된 요인과는 거리가 있었다. 유지영과 김춘경(2014)은 자기효능감과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연구가 초등학생보다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집중되었다고 지적하면
서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부적상관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지영과 김춘경(201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년간 비교
는 수행되지 않았다. 오정희와 선혜연(2013)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변화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동일한 외적요인에 대처하는 자기효능감의 구조가 연령별에 따라서 변형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의 확장적 모형은 초등학교 고학년 또
는 중등학교 과정의 학생에게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기효능감은 또한 건강과 치료에도 예측이 가능한 상관관계 요인이라고 주장하
면서 Bandura(1997)는 정신적․육체적 지표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16에서 19세 사이의 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3년 종단연구를 통하여 
Kröninger-Jungaberle과 Grevenstein(2013)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대학생의 자
기효능감의 차이는 성별, 학년,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건강상태 등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유경희, 양진향, 2014). 그러나 대학생의 자기효능
감에 대한 많은 연구는 직업 및 진로 등과 관련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 등과 같은 요인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경필, 심미영, 2014).   

한편, 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Anastasiou과 Michail(2013)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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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행되었다. 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창의성 발달과 읽고 쓰기 등의 학업성취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된다. 최영민, 박재국, 그리고 김혜리
(2013)는 전국의 9개 시․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26명 건강장애학생을 대상
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학교급별이 올라갈수록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고 하였다. 또한 건강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은 공감능력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
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자아인식과 대학교생활에 
설명력을 제공하는 요인임을 Jenson 등(2011)은 제안하고 있다. 
Snitker-Magin(2010)도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자기
효능감은 행동변화와 예측을 성명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제안하였다. 

청각장애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은 건청학생과 차이가 없다고 
Gutierrez-Caceres(2011)는 주장하였다. Michael, Most, 그리고 Cinamon(2013)
은 고등학생 2학년과 3학년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부모의 영
향력을 비교하였다. 연구대상은 청각장애 66명(농23명, 난청43명)과 건청학생 94명
으로 구분되었다. 농학생과 난청학생의 자아효능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학생의 자아효능감은 난청학생과 건청학생에 비하여 부모의 음성적 격
려 등과 같은 영향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 집단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 결정요인이 부모와의 갈등구조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ichael, Most, & Cinamon, 2013). 이와 같은 결과는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능
감은 자신의 장애에 대한 대처 방식과 미래지향적 자아에 대한 관련성을 인정․통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청각장애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국내 연구는 김민희와 최웅용(2007)에 의
해 수행되었다. 청각장애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진로자기효능감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각장애학생의 진로를 위한 프로그램 적용은 자기효
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Shogren 등(2014)은 청
각장애대학생의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내
적요인의 궤적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자기효능감의 양
적․질적 정도에 따라서 자아 평가와 함께 미래지향적 발달 의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많은 청각장애학생이 통합교육 환경에서 적절한 사회․
정서적 경험을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Dalton(2011)은 지적하고 있다. 이는 결
과적으로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
므로 교사의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각장애대학생의 교우관계가 자아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 제한적이다.

청각장애학생은 건청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친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lom et al., 2014). Blom 등(2014)은 지리적 한계와 청각장애 자체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으로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청각장애대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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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관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청각장애학생의 교우관계는 건청
대학생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긍정적인 교우관계는 삶을 인식하는 시각에 정
적 영향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청각장애학생의 
바람직한 교우관계 정착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교우관계는 유
아기부터 요구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발달한다(Bobzien, 2013). 음성언
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청각장애학생 중에도 좋은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
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보다 많다. 청각장애학생이 건청학생과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원인은 결정적으로 음성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의 한계이
다.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긍정적 교우관계만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것만은 아
니다. 긍정적과 부정적 교우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사회․정서적 안정이 형성된다. 물
론 부정적 교우관계가 지배적인 학생은 사회정서적 안정에 문제가 있거나 영향을 받
게 됨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Kouwenberg, Rieffe, & Banerjee, 2013). 청각장
애학생는 듣고 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청각장애학생은 학령기에 건청학생 또
는 청각장애학생과 교우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해 왔던 것도 자명하다. 그러나 단순하
게 친구가 ‘있다’ 또는 ‘없다’의 양적구조가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상황을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절친한 교우관계의 형성 여부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청각장애학생 또는 건청학생과 절친한 친구관계를 형성했
다는 것은 ‘청각장애’보다 친구로써의 동일시 또는 청각적 결함이 문제가 되지 않거
나 극복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학생이 경험한 교우관계가 자
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현재 국내외에 제한적이다.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 수준, 자기조절, 그리고 자신의 능력 등을 결정하는 선행
조건이다(최성규 외, 2012). 학업성취는 동기부여에 영향을 받으며, 불안과 긴장 등
과 같은 요인은 자기조절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은 자존감과 관련
되기 때문인데, 이 모든 것이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이다. 그러나 청각장
애학생의 경우, 특히 건청학생과 비교하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존감이 낮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원인은 듣고 말하기의 결함이라는 원인에 기인한다
(Garberoglio et al., 2014). 그러나 좋은 교우관계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
려는 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한다. 바람직
한 교우관계는 초등학교부터 나타나서 대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관계이다(박
명신, 임선희, 2013; 원형진, 2014; 이승희, 최선영2012).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에서 고려되는 배경변인은 매우 다양하
다. 청력손실정도와 부위, 청력손실 시기, 부모의 청력상태, 조기교육 유무, 학교 환
경, 보장구 착용 유무와 시기 등과 같은 요인이 작용한다. 또한 청각장애학생의 인성
발달과 심리적 특성 등을 포함하는 내적요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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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청력손실 정도와 부위 및 시기 등과 같은 외적요인과는 달리 내적요인을 
규정하고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구조화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최성규 
외, 2012). 또한 자기효능감은 선천성보다 후천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구조관계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경필, 심미영, 2014). 이 연구는 청각장애대학생의 초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친구관계 경험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청각장애학생의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교우관계의 중요성을 제안하여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에서 청각장애학생을 지
도하는 교사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문제

청각장애대학생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경험한 교우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인지하는 친구와 현재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구
조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이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대학생이 인지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 
영향을 미친 친구와 자기효능감의 영향에 대한 구조관계의 측정모형 검증
에서 나타난 핵심 정보는 무엇인가?

둘째, 청각장애대학생이 인지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 
영향을 미친 친구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의 설명력은 
어떤 정보를 내포하는가?

셋째, 청각장애대학생이 인지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 
영향을 미친 친구와 자기효능감의 영향에 대한 구조관계에서 나타난 간접
효과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청각장애대학생의 유․초․중․고등학교 재학 당시 친구와 자기효능감의 영향에 미치
는 구조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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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전국의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각장애대학생 240명이 조사연구의 대상이었
다. 청각장애대학생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영향력을 미친 친구에 대한 
응답 결과를 빈도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학교급별 영향력 있는 친구에 대한 빈도분석 N = 240

학교급별 친구의 청력상태 친구 유무 빈도 백분율

유치원
건청 없다 163 67.9

있다 77 32.1
청각장애 없다 187 77.9

있다 53 22.1

초등학교
건청 없다 104 43.3

있다 136 56.7
청각장애 없다 196 91.7

있다 44 18.3

중학교
건청 없다 96 40.0

있다 144 60.0
청각장애 없다 193 80.4

있다 47 19.6

고등학교
건청 없다 84 35.0

있다 156 65.0
청각장애 없다 180 75.0

있다 6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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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대학생이 경험한 학창시절의 교우관계는 청각장애학생보다 건청학생이 
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0%에서 25%의 분포를 보인다. 이와 같은 수치는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의 약 70%를 제외한 수치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합교
육을 받았던 청각장애대학생의 교우관계는 청각장애보다 건청친구가 중심이 되고 있
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청각장애학생 친구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청각장
애대학생은 특수학교를 졸업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효능감 설문지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가 개발한 문
항을 청각장애대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수정․보완한 이정우(2014)의 설문지 내
용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모두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자신능력 효능감
(6개 문항), 학업성취 효능감(6개 문항), 자기조절 효능감(6개 문항)으로 구분된다. 
설문지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73에서 .83으로 나타났다.

4. 자료처리

청각장애대학생이 인지하는 학령기에 영향력 있는 친구와 자기효능감의 구조관
계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처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대학생의 학령기에 영향을 미친 친구와 자기효능감의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AMOS 프로그램에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을 적용하였다.

둘째, 청각장애대학생의 학령기 친구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 분
석은 수정된 모형을 적용하여 AMOS 프로그램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 분
석을 적용하였다. 

셋째, 청각장애대학생의 학령기 친구와 자기효능감의 구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ootstrapping방법으로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처
리하였다. 모든 자료처리는 SPSS20.0과 AMOS19.0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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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측정모형 검증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효능감 설문지의 18개 문항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2>
와 같다. 

<표 2> 자기효능감 변인의 기술통계

측정변인명 변인 설명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신능력 
효능감

자신감 3.85 .83 -.15 -.71
스트레스* 2.73 1.06 .26 -.56
수학능력 3.49 .85 -.06 -.03
주의집중 3.25 .82 .14 .11
도전정신 3.40 .92 -.06 -.33
발표력 3.04 1.17 .11 -.87

학업성취 
효능감

노력열정* 3.79 .87 -.19 -.37
종결의지* 4.10 .78 -.06 .27
도전정신* 3.76 .94 -.30 -.41

침착성 3.20 .93 .02 -.23
과제선택 3.24 .93 .03 -.39
과제호감 3.31 .93 -.01 -.31

자기조절 
효능감

자아인지 3.40 .90 -.05 .00
계획실천 3.14 .92 .13 -.11
방법이해 3.21 .90 .14 -.08
불안통제* 3.05 1.09 .02 -.68
집중력* 3.33 .90 .03 -.52

약속이행* 3.94 .85 -.56 .02
 * 삭제 문항

기술통계의 결과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는 변인은 종결의지 4.10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가장 낮은 평균은 스트레스 변인으로 2.73이었다. 그러나 종결의지와 
스트레스 변인은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삭제된다. 모든 변인의 문항에서 왜도와 첨도
의 절대값은 각각 3과 10미만으로 나타나 다변량 정규성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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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의 가설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수정 전 모형의 CMIN(1074.790)
과 DF(293)에 기초하여 p = .00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LI, GFI, 그리고 SRMR 
수치는 모두 적합수준의 수용수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수정 후 모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었다.  

먼저 수정 전 가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삭제된 문항은 다음과 같
다. 즉 유치원 청각장애친구(표준화 계수 = -.035), 초등학교 청각장애친구(표준화 
계수 = -.188), 중학교 청각장애친구(표준화 계수 = -.247), 고등학교 청각장애
친구(표준화 계수 = -.168)가 .50미만의 표준화계수로 산출되어 삭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각장애대학생이 유․초․중등학교에 재학할 때 사귄 청각장애친구는 자
기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시사한다.

<그림 2> 가설 측정모형

또한 자신능력 효능감의 스트레스(표준화계수 = .476), 자기조절 효능감의 불
안통제(표준화계수 = .330)와 약속이행(표준화 계수 = .400), 그리고 학업성취 효
능감의 종결의지(표준화 계수 = .473) 문항이 삭제되었다. 모델 적합도 검증에서 
MI 지수가 10이상을 차지한 자기조절 효능감의 집중력(MI = 14.500), 학업성취 
효능감의 노력열정(MI = 17.964)과 도전정신(MI = 11.593) 문항도 삭제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측정모형의 수정 후 적합도 결과는 <표 3>에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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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모형의 수정 전후의 적합도 검증

모형 CMIN DF p CMIN/DF TLI GFI SRMR RMSEA
수정 전 1074.790 293 .000 3.668 .663 .740 .053 .106
수정 후 209.833 113 .000 1.857 .926 .909 .043 .060

청각장애대학생의 영향력 있는 학령기 친구와 자기효능감의 구조관계를 알아보
기 위한 수정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 CMIN(209.833)과 DF(113)의 
모형에 대한 만족도는 p = .00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MIN/DF가 1.857로 안정
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적합지수 TLI와 GFI가 .90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수용수준
을 나타내고 있다. SRMR도 .05이하의 수용 적합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RMSEA
가 .060이면서 GFI도 .909로 동시성 만족의 수용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
구의 문제 첫째에 해당하는 청각장애대학생이 인지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영향을 미친 친구와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구조관계의 측정모
형 검증은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각장애대학생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긍정적인 영
향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친구 중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친구와 현재의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설명력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각장애대학생은 학창시절에 청각장애
를 가진 친구가 아닌 건청 친구와 상호작용하면서 자기효능감 궤적이 형성되는 구조
임을 알 수 있다.

2.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에 기초하여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모수 추정치를 분석하였다. 그
러나 표준화 계수 산출에서 자신능력 효능감의 스트레스(표준화 계수 = .476)와 학
업성취 효능감의 종결의지(표준화 계수 = .473) 문항이 .05 이하로 나타나 삭제되
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구조모형은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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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구조모형

<그림 3>의 구조모형에 기초한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모수 추정치는 <표 
4>와 같다.

<표 4> 구조모형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 모수 추정치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Estimate

표준화
Estimate S.E C.R p

자기능력 효능감 → 자신감 1.000 .682
자기능력 효능감 → 수학능력 .976 .645 .112 8.686 ***
자기능력 효능감 → 주의집중 .898 .616 .108 8.340 ***
자기능력 효능감 → 도전정신 1.064 .650 .122 8.743 ***
자기능력 효능감 → 발표력 1.271 .614 .153 8.313 ***
자기조절 효능감 → 자아인지 1.000 .615
자기조절 효능감 → 계획실천 1.032 .616 .141 7.304 ***
자기조절 효능감 → 방법이해 1.310 .806 .159 8.235 ***

학령기 친구 → 유치 건청 1.000 .479
학령기 친구 → 초등 건청 1.840 .854 .236 7.811 ***
학령기 친구 → 중학 건청 1.824 .857 .233 7.818 ***
학령기 친구 → 고등 건청 1.844 .889 .233 7.908 ***

학업성취 효능감 → 과제호감 1.000 .808
학업성취 효능감 → 과제선택 .956 .772 .083 11.571 ***
학업성취 효능감 → 침착성 .907 .731 .082 1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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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구조모형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 모수 추정치(계속)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Estimate

표준화
Estimate S.E C.R p

중학 건청친구 ↔ 고등 건청친구 .051 .054 .953 .341 .506
초등 건청친구 ↔ 중학 건청친구 .021 .063 .338 .735 .311
초등 건청친구 ↔ 고등 건청친구 .005 .068 .066 .947 .081

<표 4>의 구조모형에 대한 잠재변인과 측정변인 간의 모수 추정치에서 학령기 
친구의 유치원 과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각장애대학생의 유치원 건청친구는 자기효능감 제공에 영향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중학교 때 사귄 건청친구가 초등학교에서 연
계되거나 또는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님을 통계결과가 제시되
고 있다. 청각장애대학생의 교우관계와 자기효능감의 구조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구
조모형의 적합도는 <표 5>와 같다.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CMIN DF p CMIN/DF TLI GFI SRMR RMSEA(.066)
172.347 84 .000 2.052 .924 .915 .043 LO HI

.052 .080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수용수준의 범위에 해당되고 있으므로 청각장애
대학생의 교우관계와 자기효능감의 구조관계에 대한 설명력은 신뢰로움을 알 수 있
다. 구조모형을 분석하여 잠재변인간의 경로에서 나타난 직접효과 추정치가 <표 6>
과 같이 산출되었다.

<표 6> 직접효과 추정치

잠재변인 간 경로 비표준화
Estimate

표준화
Estimate S.E C.R p

학령기 건청친구 → 자신능력 효능감 .138 .056 .189 .729 .466
자신능력 효능감 → 학업성취 효능감 1.059 .793 .124 8.563 ***
학령기 건청친구 → 학업성취 효능감 -.261 -.080 .198 -1.316 .188
학령기 건청친구 → 자기조절 효능감 .371 .156 .176 2.116 .034
자신능력 효능감 → 자기조절 효능감 .966 .989 .199 4.849 ***
학업성취 효능감 → 자기조절 효능감 -.234 -.320 .122 1.914 .056

청각장애대학생의 학령기 건청친구는 자신능력 효능감에 정적 관계를 나타내지
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자신능력 효능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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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 효능감에 정적 영향(C.R = 8.56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건청친구는 자기조절 효능감에 정적 영향(C.R = 2.116, p<.05)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령기 건청친구는 학업성취 효능감에 부적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C.R = 
-1.316, p = .188). 자신능력 효능감은 자기조절 효능감에 정적 영향(C.R = 
4.849,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 효능감과 자기조절 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을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C.R = 1.914, p = .056). 따라
서 청각장애대학생은 고등학교까지의 교우관계에서 긍정적이라고 인지할수록 자기조
절 효능감 또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청친구와의 교우관계가 자신능력 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지만, 자신능력 효능감이 높은 청각장애학생은 학업
성취 효능감 또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 중에서 자기조절 효능감만이 건청친구의 영향으로 
설명되는 구조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 중에서 자신능력 
효능감과 학업성취 효능감은 건청친구의 영향력으로 설명되는 구조관계가 아니다. 

특히 자기능력 효능감은 건청친구의 영향력보다 청각장애학생 본인의 독자적 구
조로 설명된다. 청각장애학생의 자기능력 효능감은 학업성취 효능감과 자기조절 효
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관계이나, 건청친구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학생의 독자적 구조에서 형성되는 학업성취 효능감은 자기조절 효능감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간접효과 검증

청각장애대학생의 학령기 건청친구, 자기능력 효능감, 학업성취 효능감이 자기조
절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직·간접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ootstrapping으
로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잠재변인 간의 직·간접효과 결과

잠재변인 간 경로 표준화 계수
전체 직접 간접

학령기 건청친구 → 자신능력 효능감 .056*** .056*** .000
자신능력 효능감 → 학업성취 효능감 .000 .000 .000
학령기 건청친구 → 학업성취 효능감 -.035*** -.080*** .045***
학령기 건청친구 → 자기조절 효능감 .223*** .156*** .067***
자신능력 효능감 → 자기조절 효능감 .000 .000 .000
학업성취 효능감 → 자기조절 효능감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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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대학생의 학령기 건청친구는 자신능력 효능감에 정적 직접 영향(표준화 
계수 = .056, p<.001)을 미치지만, 자신능력 효능감이 매개로 학업성취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학령기 건청친구는 청각장애학생의 자신능력 효능감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제공하는 변인이지만, 이를 매개로 학업성취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
지는 않는다.

학령기 건청친구는 청각장애학생의 학업성취 효능감에 부적 직접영향(표준화 계
수 = -.080, p<.001)을 미치나, 학업성취 효능감이 매개로 자기조절 효능감에 영
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각장애학생이 건청친구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수록 학업성취 효능감은 낮아지지만, 이를 매개하여 자기조절 효능감에는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

학교급별 친구는 자기조절 효능감에 정적 직·간접 영향(직접 표준화 계수 = 
.156, p<.001; 간접 표준화 계수 = .067, p<.001)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청각장애학생은 건청친구의 영향력이 높을수록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청각장애대학생이 학창시절에 영향을 받았다고 인지하는 친구와 자기
효능감의 구조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문제에 기초하여 다음
과 같이 논의하고 결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각장애대학생의 학령기에 영향을 받은 친구는 청각장애친구가 아닌 건
청친구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논의된다. 하나는 이 연구의 대
상이 청각장애대학생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
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학교에서는 청각장애학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
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청각장애대학생의 학교교육 환경이 특수학교보다 일반학
교가 많았던 이유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표 2>의 유치원 과정에서의 
건청친구와 청각장애 친구의 유무에서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2.1%와 22.1%로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67.9%와 77.9%로 유사
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각장애대학생의 유치원 당시의 조기교육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통합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
애아동이 또한 듣고 말하기에 초점을 두는 치료 환경에서 수학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유치원 과정에서는 건청친구와 청각장애친구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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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대학생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영향을 받았던 건청
친구는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약 60%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비록 완만하기는 하지
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건청친구의 영향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영향력 있는 
청각장애학생의 수치도 초등학교 18.3%에서 중학교 19.6%, 그리고 고등학교 
25.0%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각장애학생의 교육환경이 통합교육으로 변화되면서 교우관
계도 청각장애학생보다 건청학생 중심으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각장애학생
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우관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건청학생의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Sitzmann과 Yeo(2013)의 연구에 의해 지지된다. 자기
효능감의 시기별 영향력에 대한 연구에서 현재의 자기효능감은 .23의 상관계수로 자
신의 대처 행동을 설명하였다. 반면 과거에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현재의 신념 등을 
.40의 상관계수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과거에 형
성된 자기효능감은 현재의 판단기준과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자기효능감은 일관된 기준의 누적적 영향으로 
형성되는 내적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자기효능감은 미래의 행동과 신
념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준이 된다. 

교우관계는 개인의 사회심리적변인, 가정변인, 학교변인 등에 영향을 받는다. 초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종단연구에서, 특히 자아존중감이 교우
관계의 형성 및 유지 등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내적요인이다(김민성, 신택수, 허유
성, 2012; 송영명, 이현철, 오세희, 2010). 건청학생과 함께 수학하고 있는 통합교
육 환경에서 청각장애학생과 건청학생의 교우관계 형성은 차이가 없다. 또한 청각장
애학생이 없는 교실의 건청학생보다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하였다. 그
러나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중학교에서 사귄 영향력 있는 건청친구가 초등학교 때 사
귄 친구도 아니며, 또한 고등학교로 연계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청각장애
학생의 교우관계는 개인의 사회심리적변인에 의한 영향이 보다 지배적임을 알 수 있
다. 한편, 학년이 낮을수록 건청학생과 청각장애학생의 친구들간의 문제는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건청학생의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라고 하였다
(Bowen, 2008; Ladd, Munson, & Miller, 1984).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건청학생
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이해된다.

둘째,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은 다양하다.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 중에서 특
정 요인만이 건청친구의 영향력으로 설명된다. 자기효능감 중에서 자기조절 효능감만
이 건청친구의 영향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자신능력 효능감과 학업성취 효능감 요인
은 건청친구의 영향력 구조가 아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건청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에서도 구조관계는 하위요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선행연구(김현주, 2014)



청각장애대학생이 인지하는 학령기 교우관계와 자기효능감의 구조관계 분석 253

와 일치한다. 그리고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과 특성 등에 따라서 또래의 영향력과 하
위요인 구조관계를 달리한다는 이승희와 최선영(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의 관계모형은 건청친구의 영향력과 자기효능감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
여 수행되었다.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은 건청친구의 영향력보다 자신의 독자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설명력이 높았다. Adi-Bensaid 등(2012)은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은 농과 난청 등과 같은 청력손실 정도와 말소리의 명료도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은 나름의 구조로 설명되는 구조라
는 주장과 이 연구의 결과는 일치하고 있다. 

세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에 기초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
능감은 건청친구의 간접효과보다 직접효과로 설명된다. 또한 직접효과는 매개효과로 
연계되지 않는 구조관계를 보인다. 간접효과 분석의 필요성은 변수간의 직접효과 관
계를 완전하게 분석하기 위함이다(배병렬, 2013). 이 연구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가 연계되지 않는 이유는 부모의 청력상태, 수화의 능숙도, 교육환경 등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Adi-Bensaid et al., 2012). 그러나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은 
학생이라는 Hintermair(2008)의 주장은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선행연구이다. 

청각장애학생의 자신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청력손실만으로 설명되는 구조
가 아니다. 그러나 청각장애교육에서 청력손실이 교육적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 요
인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기도 하였다. 특히 청각장애학생의 이중문화와 이중언어에 
대한 자기신념은 청력손실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다
(Hintermair, 2008). 이와 같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은 건청학생의 영향보다 
자신의 내적궤적의 영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의사소통의 한계보다 교육적 성취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
서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은 건청친구의 영향과 함께 자신만의 노력에 의한 이
원화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각장애학생의 학업성취 효능감과 건청친구의 영향력은 부적관계를 보인다. 청
각장애학생은 자신의 청력손실이 학업성취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청력손실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청각장애학생의 노력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
는 계기가 된다고 Hintermair(2008)은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에서 나
타난 이원화 구조관계, 그리고 학교급별 친구와 학업성취 효능감 간의 부적요인에 
대한 원인은 Hintermair(2008)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인간의 인성발달에서 분노, 모방, 낙담, 슬픔, 공포, 창피, 당항 등과 같은 부정
적 요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변화하는 구조이다. 즉 부정적 인성궤적이 극복되
면서 긍정적 자아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청각장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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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청력손실을 구성하는 부정적인 인성궤적은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유지영과 김춘경(2014)은 친구관계와 자기효능감 및 자기탄력성의 상
관관계는 유의미하다는 주요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탄력성은 자
신의 결점인 청력손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다.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서 적용되는 자아확장 모델은 자기효능감의 증가와 자아개
념의 질적변화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Mattingly와 Lewandowski(2013)의 주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청각장애학생의 청력손실이라는 특수성을 자기탄력성과 자기
확장 모형에 대입할 때 청각장애학생의 바람직한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시사점
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 및 논의 등에 기초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대학생
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영향력이 있다고 인지한 친구의 
청력상태와 현재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구조관계에서 청각장애대학생의 효능감은 청
각장애를 가진 친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은 건청친구
에 한정하여 영향을 받는다. 또한 청각장애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우관
계는 유치원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청각장애학생의 교우관계의 구조는 초등학
교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향력에 대한 구조관계의 설명력은 
높아진다.

둘째, 두 번째 결론은 두 가지로 제안된다. 먼저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하위요인에 따라서 건청친구의 영향에 대한 설명력이 달라지는 구조관계이다. 청각
장애학생의 자신능력 효능감과 학업성취 효능감은 건청친구의 영향력과 설명력이 없
으나, 자기조절 효능감만이 건청친구의 영향력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은 건청친구에 의한 영향력보다 청각장애학생
의 독자적 구조로 형성된다. 특히 자신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와 
자기조절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다.

셋째, 청각장애학생의 학창시절 건청친구는 자기효능감에 직접효과를 제공할 수 
있으나, 간접효과로 매개되지 않는다.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건청친구의 영향
력에 대한 직접적과 간접적 구조관계는 각각 독립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청각장애
학생의 학창시절 건청친구의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은 매개효과로 설명되지 
않는 독자적 구조관계로 형성된다.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독자적 구조
는 자신의 청력손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자신능력 효능감과 학업성취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
다. 좋은 친구관계가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자
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좋은 친구를 사귀는 계기가 된 것인지, 또는 청각장애학생
과 건청학생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한 구조관계를 논의하는데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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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탄력성이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인성궤적
을 확장시키는 구조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각장애학생
의 연령별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능력 효능감의 변화와 자기탄력성의 관계를 
교우관계와 함께 분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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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school age friends and self efficacy. The school age meaned in the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nd the mean of the 
friends was that the hearing impaired college student recognized the friends 
gave the positive effectiveness to them. The questionnaire divided into 
three items such as self-control, self cap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efficiency. The results of this stidy were that: (a) the friends of the 
hearing impaired students did not relate with the self efficiency. The 
hearing friends and the self efficiency gave experimental factors; (b) 
Hearing friends gave positive effects in the self-control efficiency to the 
hearing impaired students , not self cap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 
efficiency. And the friendships in the level of kindergarten did nor reveal 
the relationships in the self efficiency; and (c) the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did not explain the relationships between hearing status of school 
age friends and self efficacy.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structural relationship was explained by both of the influences of the 
hearing friends and hearing impaired students' individual efforts.

Key words : special education, hearing impaired students, hearing impaired

college students, delf efficacy, structural relationship


